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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제2회 장애인e스포츠대회 후원…”게임은 모두의 것”

-  2022 제2회 장애인e스포츠대회 D-war, 성황리에 종료 
- 아이엠아이, “e스포츠가 장애인ㆍ비장애인 모두의 즐거움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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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장애인 e스포츠대회 D-War 성료 (사진제공 = 아이엠아이)


(2022년 7월 26일)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는 아이엠아이가 ‘제 2회 장애인 e스포츠대회 디워(D-war)’ 개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후원사로 나섰다.

한국장애인연맹과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8명의 선수들은 <카트라이더>, <리그오브레전드(LoL)>, <피파온라인4> 등 3개 부문에서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카트라이더>와 <LoL>은 ‘지적·발달 부문’, ‘지체·청각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특히, 장애ㆍ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팀대결로 진행된 <피파온라인4> 경기는 이번 대회에 ‘어울림’의 의미를 더했다. 상금 또한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작년과 달리 본선에 진출한 모든 참가자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해 진행됐다.

첫 종목으로 진행된 <카트라이더> 지적∙발달 부문에서는 최세준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같은 종목 지체∙청각 부문에서는 박태은 선수가 1위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LoL> 지적∙발달 부문에서는 안상원 선수, 지체∙청각 부문에서 한지수 선수 선수가 각각 1위의 영광을 안았으며, <피파온라인4>에서는 제형석 선수와 강민서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1위를 차지했다.

[bookmark: _GoBack]<피파온라인4> 어울림 부문의 노언승 선수는 경기 중 열정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선보여 메인 후원사인 아이엠아이가 시상하는 ‘페어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아이엠아이는 한국장애인연맹과 장애인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며 게임은 현재 대중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즐기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두 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1년 제 1회 장애인 e스포츠대회 D-war’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게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이엠아이의 사회공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원 팀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바로 게임”이라며, “이번 대회가 모두의 e스포츠로 자리잡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엠아이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후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엠아이는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낙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봉사활동과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희망캠퍼스’, 지역내 소외 계층 및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 ‘나눔아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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